
제35회 과학의 날 기념식 개최
과학기술진흥유공자 80명 포상 … 과학기술상 4명 수상

제35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이한동 국무총리와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 김시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20일 오전 10시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간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음을 상

기시키고, 앞으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가과학 기술인 제도 마련, 과학

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 창조의 전당 건립 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사진진작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 미래 유망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과학기술에 친숙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문화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과학기술진흥유공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훈·포장 36명,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44명 등

8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수상자 4명에게 대통령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2000만원씩을 수여했다.

2001년 신설된 과학기술훈장의 최고등급인 창조장(1등급)에는 세계 최초로 유행성출혈열의 병원체를 처음으

로 발견하고 예방백신까지 개발한 공로로 이호왕(74) 대한민국학술원 회장과 민간 과학기술연구소를 1만개로

확대하고 IR52 장영실상, KT마크(신기술인정) 제도 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풍토를 조성하고 민간

신약 연구개발을 선도한 공로로 강신호(7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동아제약 회장)이 수상했다.

훈·포장 대상자에는 나도선 울산대 교수(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최순자 인하대 교수(과학기술포장), 박인영

(국무총리표창) 등 여성과학기술자 3명이 포함됐으며, 외국인으로 현재 삼성전기 기술고문으로 있는 러시아인

게오르게 박(과학기술포장)씨가 수상해 화제가 됐다. 언론인으로는 곽재원 중앙일보 산업부장이 과학기술포장

을, 강신구 한서대 교수(문화일보 편집이사 역임)가 수상했다.

한편, 과학의 날은 1967년 4월21일 설립된 과학기술부 탄생 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

을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1968년 4월21일부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과학의 날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잡지인 과학조선 을 창간하고 과학기술 보급회를 창립한 김

용관 선생이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를 목표로 1934년 4월19일 과학의 날 행사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기본정신은 우리의 모든 생활방법을 과학적으로 개선하자! , 다같이 손잡고 과학조선을 건설하기 위

해 분기하자! 등의 구호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기르고, 이를 토대로 독

립을 앞당기기 위한 민족운동이었다.

일제가 과학의 날을 핑계로 민족운동을 전개한다고 해 행사의 지도자인 김용관 선생을 투옥하고 더 이상

행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단되었던 것을 과학기술부 설립을 계기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최초의 과학의 날 행사를 4월19일로 정한 것은 당시 인류의 사상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진화론의 주

창자 찰스 다윈의 사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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